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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
(온라인) 2026. 3. 19.(목) 12:00

(지  면) 2026. 3. 20.(금) 조간

강릉 주유소 찾아 직접 주유하며
석유 가격 안정화 상황 점검

 - 중동 상황 관련 ‘석유 제품 최고가격제’ 시행 현장 확인, 강릉 주유소 관계자와 간담회

 - 직접 주유하며 현장 목소리 청취, 모든 정책수단 동원해 서민 부담 경감

□ 중동 상황으로 국제 유가가 급변동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생 

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름값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.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 김민재 차관은 3월 19일(목) 강릉시를 방문해 

석유 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.

 ○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13일 단행된 ‘석유 제품 최고가격제’ 시행 이후, 

실제 현장에서 가격 안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

마련되었다.

□ 김 차관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릉시 비상경제대응 관계자, 주유소 관

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를 통한 정유사 공급가

격 최고액 지정 및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주유소 판매 가격 변

화와 업계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살폈다.

□ 간담회 직후 김민재 차관은 강릉시 소재 주유소를 직접 방문했다. 김 

차관은 이곳에서 직접 휘발유를 주유하며 석유 가격 동향을 체감하고, 

주유소 관계자에게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후 정유사의 공급가격 인하, 

소비자의 가격 인하 체감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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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○ 이날 현장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와 합동으로 석유제품 품질 

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, 정량 미달 여부, 가격표시제 위반 등에 대한 

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했다. 가격 안정과 더불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

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.

□ 김민재 차관은 “중동 상황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

엄중한 시기”라며, “중앙정부와 지방정부, 민간이 모두 힘을 모아 위기를 

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 ○ 이어, “지방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

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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